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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렉스, 증권신고서 제출… 11월 코스닥 상장 추진 

▶ 국내 최다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 보유… 주도적 제품 개발로 다변화된 포트폴리오 구축 

▶ 오송 신공장 설립 통해 제2의 도약 기반 마련할 것 

▶ 10월 30일~31일 수요예측, 11월 5일~6일 청약 예정 

 

<2018-10-08> 노바렉스가 코스닥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다. 

 

건강기능식품 산업 선도기업 ㈜노바렉스(대표이사 이상준)는 8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

적인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모 주식수는 120만 주, 희망 공모가 밴드는 1만9천 원~2만4천 원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228억 원

~288억 원을 조달한다. 오는 30일~31일 수요예측과 11월 5일~6일 청약을 거쳐 11월 중 코스닥 시장에 입

성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이 대표 주관을 맡았다.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ODM(제조업자개발생산방식),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전문 기업이다. 20년의 노

하우를 바탕으로 원료 개발, 제품 기획, 생산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국내 최다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를 보유한 기업이다. 총 35건의 개별인정형 원료가 등록돼 있다. ‘잔티

젠’은 새로운 다이어트 소재로 2014, 2015년 홈쇼핑에서 최고의 다이어트 소재 매출을 기록했다. 여성용 제

품에 사용되는 ‘회화나무열매추출물’의 경우 미국 FDA에 등록되는 등 국내외 R&D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다수의 다양한 제품을 저비용으로 생산한다는 것도 강점이다. 오창에 위치한 3개 공장은 정제, 연질/경질, 파

우더, 구미, 스틱젤리 등 다양한 제형을 생산할 수 있어, 다각화된 고객사 니즈에 대응 가능하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150여 메이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CJ, 일동제약, 대상 등 국내 메이저

기업과 협력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1위 기업인 미국 GNC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해

외 생산 계약을 맺고, 호주 블랙모어스(Blackmores)에 제품을 공급하는 등 국내외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인

정받고 있다. 

 

2017년 연결 기준 매출액 808억 원, 영업이익 99억 원, 당기순이익 81억 원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 실적

은 매출액 516억 원, 영업이익 62억 원, 당기순이익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3%, 영업이익

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51%, 72% 성장하며 수익성이 크게 향상됐다. 

 

사회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성장을 위한 우호적 환경도 갖춰지고 있다. 삶의 질이 높아지며 

의료 패러다임이 사후 진단 및 치료 중심에서 사전 예측 및 예방으로 변화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상장 후 충북 오송에 제2의 도약 기반을 확립할 계획이다. 현재 오창의 3개 공장 가동률은 최대 수준이다. 

노바렉스는 내년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본사, 연구소, 3개 공장을 모두 옮기고 신공장을 세워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할 방침이다. 

 

노바렉스 이상준 대표이사는 “단순히 주문 받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원료를 개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발굴한 원료로 차별화된 제품을 기획하는 데 강점이 있는 기업”이라며 “더욱 독자적이고 다양한 기능성 원

료를 개발하고,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트렌드를 제시해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바이오혁신기업으로 도약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자료문의: ㈜노바렉스 강병규 차장 (02-587-0019),  

㈜IR큐더스 김창훈 매니저 (010-8909-4042), 김물결 선임 (010-5104-3756) 


